
『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 

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

제  안  설  명

□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! 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 안녕하십니까? 

국민의힘 양천구 제1선거구 출신 채수지 의원입니다.

□ 지금부터『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 

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□ 최근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폭력의 

유형과 양상도 교묘하게 진화하는 등 학교폭력 문제가 심

각해지고 있습니다.

□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의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

있는 권리를 침해하며, 피해 학생이 자해 또는 자살 사고

로 소중한 생명을 잃거나 트라우마로 정상적인 사회생활

에 지장을 겪는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.

□ 이미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제20조제1항

에서 ‘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’



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, 교육부가 발표한 

‘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’에 따르면 학교

폭력 목격 후 ‘알리거나 도와줬다’는 응답비율은 

69.8%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.

□ 특히 본 의원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

하면서 빠른 신고와 주변의 도움이 상황의 조기 진화에 

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.

□ 따라서 조례에 학교폭력 신고의무를 신설하고, 직무상 신

고의무가 중한 자를 나열하여 신고의무의 중요성을 강조

하였습니다.

□ 또한 학교폭력의 예비·음모 등을 신고하거나 신고의무를 

성실히 이행하여 학교폭력의 예방·피해의 최소화에 기여

한 자나 단체에 표창하도록 요건을 구체화하여 상황이 악

화되기 전에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.

 

□ 김원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께서는 

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

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
 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
